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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방정환재단이 발표한 ‘2021 한국 어린이∙청소년 행복지수’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
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이다.*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린이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‘어린이의 삶과 또래놀
이 실태’ 조사 결과(전국 초등학생 2,450명)를 이번 어린이날에 앞서 지난 5월 2일 발표했는데 주요 결과를 살펴본
다. 

• 어린이들의 방과 후 또래놀이 빈도와 시간을 알아보니, 일주일에 ‘1~2일 정도’(32%)가 가장 많았고, ‘거의 없음’도 
28%에 달했다.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사교육 등의 이유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※출처 :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, ‘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’, 2024.05.02.(전국 초등학교 4~6학년 2,450명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2024.04.23.~04.30.) 
*KBS, 어린이날 100주년…“어린이 행복지수 OECD 꼴찌” 2022.05.04. (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5456113)

[어린이 방과 후 놀이 실태] 
어린이 10명 중 3명, 주1회도 친구들과 놀지 못해!

• 학교 수업 후 친구와 직접 만나서 놀 수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‘학원/학습지/온라인 학습 등을 가야 해서’(82%)라
고 응답한 어린이가 가장 많았다. 그다음으로 ‘학교 방과후 수업을 가야 해서’가 33%로, 또래놀이를 할 수 없는 이
유는 ‘사교육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

※출처 :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, ‘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’, 2024.05.02.(전국 초등학교 4~6학년 2,450명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2024.04.23.~04.30.)

[그림] 방과 후 친구들과 놀 수 없는 이유 (초4~6학년, 3개까지 중복응답, %)

또래놀이를 할 수 없는 이유 ‘사교육’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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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빈도 (초4~6학년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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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어린이들이 원하는 또래놀이 장소로는 ‘집’(21%), ‘동네 놀이터’(20%), ‘키즈카페’(14%) 순으로 나타났다. 
• 종류별로 보면 상업 시설(키즈카페, PC방, 편의점, 노래방)이 모두 42%로, 개방된 놀이 공간(놀이터, 운동장: 33%)
보다 많았다.

※출처 :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, ‘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’, 2024.05.02.(전국 초등학교 4~6학년 2,450명, 온라인 조사,  
             2024.04.23.~04.30.)

[그림] 희망하는 또래놀이 장소 (초4~6학년, 상위 7위, %)

친구들과 놀고 싶은 곳, 상업 시설이 42% 차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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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러한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‘학교에서 학생들이 또래와 어울려 활동할 
시간이 충분한가?’에 대해 53%가 ‘충분하다’고 응답했으며, 47%는 ‘충분하지 않다’고 응답했다. 

• 학생들의 또래 활동 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농산어촌 지역 교사(66%)보다 도시 지역의 교사(50%)가 더 적다고 
응답해, 도시 지역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또래 활동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.

※출처 :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, ‘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’, 2024.05.02.(전국 초등교사 761명, 온라인 조사, 2024.04.23.~04.30.) 
*4점 척도

[그림] 학생들의 또래 활동시간 인식* (전국 초등교사, %)

도시 교사 절반만이 ‘아이들의 또래 활동 시간 충분’하다고 생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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